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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(10.30~11.4)

1. 한‧일 정상의 단독 환담 관련

□ [언론 동향]

- 중국신문망(中国新闻网)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문 중인 

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11분의 단독 회담을 가졌다고 인용 보도1)

 o 본 회담에서 한‧일 정상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, 

대화를 통해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한국 

매체를 인용 보도

 o 또한 양국 정상은  빠른 시일 내 양국 외교부 루트를 통한 정식 협상을 

진행하여 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

전함. 

 o 문재인 대통령이“필요하다면 양국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겠다”고 언급

하자 아베 총리 역시“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함께 해결 방안 모색

에 힘쓰자”고 화답함.

2. 일본 교도통신의 한일 결제기금 설립안 보도 관련

□ [언론 동향]

- 참고소식(参考消息)은 한‧일 정부가 강제 징용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

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계획에 대해 부정했다고 인용 보도2)

 o 24일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에서 실질적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

과 배상 책임에 대해 부정하는 일본의 격차가 너무 커 협상이 결렬된 것

으로 보인다고 인용 보도(日本共同社) 

1) 「韩日两国首脑进行11分钟会谈 认同通过对话解决问题」, 『中国新闻网』(2019. 11. 04)

2) 「外媒：日韩否认设基金解决劳工争端」, 『参考消息』(2019. 10. 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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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일본 매체는 양국 협상 과정에서 기금 설립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었으

나 이는 강제 징용 노동자 배상 건이 아닌, 양국 경제발전 목적을 위한 

준비 기금이라고 보도

 o 일본 정부는 여전히 관련 기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 

기업은 기금에 참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임.  

 * 한국은 6월 강제 징용 노동자 배상 지불을 위한 기금 마련 방안을 일본에 제기

했으나 일본 정부는 거절의사를 밝힌바 있음. 

3. 지소미아 관련

□ [언론 동향]

- 참고소식(参考消息)은 한‧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 19일 남은 상황에서 

미국 정부가 한국에 철회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인용 보도3)

 o 미국 국무부 마크 내퍼 부차관보는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“지소미아 

문제를 포함하여 한일 간 대립 장기화는 한‧미‧일 연대에 악영향을 준다”

고 언급

 o 조지프 영 주일 미국 임시 대리대사도“지소미아 종료가 미국의 국익에 

부정적 영향을 줄 것임을 한국 정부에 명확히 전했다”고 언급

 o 일각에서는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‧미‧일의 입장 차가 극명하여 종료 시점

까지 협상 진전이 없는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

 

4. 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 관련

□ [언론 동향]

- 중국신문망(中国新闻网)은 11월 1일 도쿄에서 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가 진

3) 「美接连对韩施压：不要打破《韩日军事情报保护协定》」, 『参考消息』(2019. 11. 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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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됐다고 인용 보도4)

 * 작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후 본래는 올해 9월 개최 예정이었으나, 한국의 지소

미아 종료 결정으로 인해 연기

 o 일본 측 의원연맹 额贺福志郎 회장은“양국이 협상 시스템을 조성하는 

일을 급선무로 추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”며 

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

 o 한국 측 의원연맹 강창일 회장도“역사적 갈등이 경제, 안보 영역까지 이

어지며 관계 개선이 난국에 처했다”며 “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는 반드

시 계속돼야한다”고 강조

- 신화망 객호단(新华网客户端)은 11월 1일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의원연맹 

합동총회에서 양국 대표가 공동 성명을 발표, 양국 정부에 관계 정상화를 

위한 정상 회담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고 인용 보도5)

 o 공동 성명에는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지지

하고 RCEP 및 한‧중‧일 FTA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한편, 글로벌 

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가자는 내용이 포함. 

 * 본 회의에서는 한‧일 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인 강제 징용 노동자 문제와 

지소미아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음. 

 

 o 한편, 한국 이낙연 총리는 본 회담에 축사를 보냈으나, 일본 아베 총리의 

축사는 없었음.

4) 「日韩议员联盟举行联合总会 提议协商解决两国纷争」, 『中国新闻网』(2019. 11. 01)

5) 「日韩两国议员发表共同声明呼吁尽早实现首脑会谈」, 『新华网客户端』(2019. 11. 02)


